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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드리드 왕궁 관람을 마친 우리는 오디오 가이드를 돌

려 주고 아르메리아 광장으로 나왔다. 광장 한가운데 서서 

왕궁을 다시 한 번 바라보고 맞은편 알무데나 대성당도 바

라본다. 그 사이 열린 공간에는 아치가 반복되는 건축물이 

서 있다. 아치 사이로 들어가니 전망대가 나오고 그 앞으로 

마드리드시 전경이 펼쳐졌다. 우리는 구름 한 점 없이 새파

란 하늘 아래 마드리드를 바라 보았다. 스페인은 맑고 건조

해서 그런지 사물의 색감이 다르다. 유별나게 선명하고 명

암의 대비가 강렬했다.

우리는 왕궁을 나와 다음 목적지 마요르 광장(Plaza 

Mayor)으로 향했다. 마드리드 중심지에 위치한 마요르 광

장은 15세기부터 존재했고 대대로 각종 공식 행사가 개최

된 곳이며 이제는 마드리드의 상징처럼 되어서 관광객들

이 마드리드에 오면 제일 처음 가 보는 곳 중에 하나이다. 

R과 나도 마드리드에 왔으니 우선 마요르 광장부터 가 보

아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. 구글 맵에 걸어서 약 15

분 거리라고 나왔다. 

절제된 건축 스타일의 건물들이 높고 빽빽하게 서 있는 

마드리드 시가지를 지나 걸어 가는 길에 작은 광장이 하나 

나왔다.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광장 한가운데 서 있

는 청동 동상 앞에 모여 있었다. 광장 주위를 둘러싼 건물

들이 매우 오래된 것 같았고 동상 밑에는 화단이 예쁘게 가

꾸어져 있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. 궁금해

서 검색을 해 보았다.‘델 라 비야 광장(Plaza de la Villa)’이

라고 나온다. 15 세기에 만든 광장이었다. 원래는‘산 살바

도르 광장(Plaza de San Salvador)’이라 불렸고 옆에 오래

된 건물은 옛날 시청 건물이었다고 한다. 그러면 이 청동 동

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? 

청동 동상은 16세기 스페인 해군을 호령했던‘알바로 데 

바산(Alvaro de Bazan)’제독이었다. 50년 동안 스페인 해

군을 지휘하면서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전설의 

장군이라고 한다. 돈키호테 작가 세르반테스가 그를‘모든 

11. 마요르 광장

군인의 아버지, 전쟁의 번개, 절대 실패하지 않았던 행운의 

캡틴’이라고 묘사했다 한다. 구글 검색에 의하면 이 동상

은 그의 출생 300년을 기념하기 위해 1891년에 세워졌다. 

그의 동상이 오롯이 관심을 받게 하기 위해 일부러 조그만 

광장에 세웠다고 하는데 정말 지나가는 우리의 눈에도 그

의 동상만 보였으니 옳은 결정이었다.  

델 라 비야 광장을 지나 조금 걸어가는데 마요르 광장이 

불쑥 나타났다. 너무 갑자기 나타나 R과 나는 조금 당황했

다. 마요르 광장에는 9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우리가 걸어 

오던 길이 자연스럽게 그 중의 하나로 연결되어 광장으로 

들어선 것 같았다. 광장의 크기는 가로 129 미터, 세로 94

미터이고 4층 건물들이 광장을 빙 둘러 에워싸고 있다. 광

장 한가운데는 이 광장을 세운 필리페 3세의 말 탄 동상이 

서 있었다. 

마요르 광장의 인상은 슬프게도 별로 좋지 않았다. 마드

리드 역사의 현장이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너무나 관광지

화 되어버린 모습이어서 실망이 컸다. 겨울 관광객들만 오

가는 가운데 잡상인들이 가득했고 왠지 모르게 지저분한 

분위기여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다. 광장을 빙 둘러싼 

건물 아래층에는 레스토랑들이 가득했는데 관광객들이 

바가지를 쓸 것이 뻔하게 보였다. 모든 것들이 낡고 더러워

서 유명한‘까사 델 라 빠나데리아(Casa de la Panaderia)’ 

건물 프레스코 벽화마저 시들하게 보였다. 고풍스런 아치 

사이에 우아한 테이블이 놓여 있고 잘 차려 입은 남녀 손

님들이 담소하고 있는 그런 깨끗한 모습들은 영화의 한 장

면뿐이었을까? 

망연자실하게 서 있는데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집시 여

자 상인이 다가와 조잡한 기념품을 사라고 권했다. 그녀의 

눈빛이 너무나 음침하게 보여 우리는 소매치기 당할까 봐 

황망히 뒤로 물러섰다.“엄마, 여기서 빨리 나가자!”R이 손

을 잡아 끄는 바람에 나는 정신을 차리고 딸과 함께 오던 길

로 되돌아 마요르 광장을 빠져나왔다.  

스페인, 더 멀리 저 너머로
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


